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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용일초 뒤로 흐르던 갯물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.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더

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음. 용일시장이 잠겼을 때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

음. 물길을 다시 살려 환경과 어울리게 하면 좋을 것.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친환경

적인 미추홀구를 물려주고 싶음. 미추홀구에 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해질 수 있는 환경

이 조성되었으면 함.

주요 색인어

승기천, 용일초, 용현동, 갯물, 다방구, 용일시장, 뚝방, 복개, 장마, 수봉산, 보훈병

원, 용정초, 용현시장, 분식, 부평, 굴포천, 환경, 오염, 흙, 문화예술, 숭의목공예마

을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용일초 일대에서의 어린 시절

00:00:00~

00:07:29

▷ 구술활용동의서

▷ 개인정보동의서

▷ 음성파일

- 용현동에서 17~18년 정도 거주함.

- 용일초 뒤로 갯물이 흘렀고 친구들과 다방구 놀이, 공차기를 했던 

기억이 있음.

- 물길이 용일시장 쪽에서 용일초 후문 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음.

- 82~83년도에 이미 뚝방은 아니지만 돌을 쌓아놓은 턱이 있었음.

- 82~87년도까지는 복개하지 않았음.

2. 수질

00:07:30~

00:07:53

- 물길이 현재도 있었다면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것임.

-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완전 지저분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

않았음.

- 인하부고 자리에 있던 돌산에서 연날리기 등을 하며 놀았던 추억

이 있음.

- 돌산은 말 그대로 황토빛 돌산으로 물은 없었음.

3. 미추홀구의 물길

00:07:54~

00:09:10

- 미추홀구에 물이 많았다고 하기는 애매함.

- 용일시장이 장마로 잠겼을 때 그 물줄기가 수봉산에서 내려온 것

인지 보훈병원에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음.

- 보훈병원 일대도 산이었기 때문에 용일초까지 흘러왔을 수 있음.



4. 용정초 일대에서의 어린 시절

00:09:11~

00:09:40

- 초등학교 2~3학년에 보훈병원 쪽에서 살았음.

- 용정초 다닐 당시에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물줄기를 보지 못

했음.

- 1~3학년까지 용정초에 다님.

- 학교 언덕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거나 용현시장에서 분식을 먹었

던 기억이 있음.

5. 물길의 회복

00:09:41~

00:12:14

- 물길이 남아 있다면 부평 굴포천처럼 생태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

있을 것.

- 복개는 했지만 그 밑으로 아직 물은 흐르고 있을 것.

- 다시 물길을 살려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

함.

6. 다음 세대를 위한 미추홀구

00:12:15~

00:14:55

-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물려주고 싶음.

-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

라고 생각함.

- 예전에는 흙과 관련된 놀이가 많았고 넘어져도 흙바닥이어서 금방 

아물었음.

7. 미추홀구에서 누리고 싶은 일상 

00:14:56~

00:18:38

- 예술 활동을 하는 만큼 문화예술이 더 융성해질 수 있는 환경이 

조성되었으면 함.

- 현재 속해 있는 숭의목공예마을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함.


